
 

 

미나토구 평화도시 선언 

 

둘도 없는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고, 세계의 영원한 

평화를 기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로,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참된 평화를 바라며, 문화와 전통을 

지키고, 사는 보람에 가득찬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이 있는 향토, 아름다운 대지를 

장래에 태어나, 성장할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것도 

우리들의 임무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나라가 비핵 3원칙을 견지하는 것을 

바라는 동시에, 이에 더 넓게는 핵무기의 폐지를 

호소하고, 마음으로부터 평화의 바램을 모아, 

미나토구가 평화도시인 것을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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